
변화와 개혁, 변혁은 도래하는가!
며칠전 M B C - T V가 밤 1 1시가 넘은 심야에「새로운 한국적 도덕과 가치체계를 찾아서」라는 국가경

영전략연구원 주최의 종교 지도자 토론을 방영한 바 있다.

M B C가 파업의 뒤끝에 정규 프로그램 준비를 못해서 인지는 알 수 없으나, 느닷없이 내보낸 이 프

로그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 매우 컷으리라 생각한다.

하여간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성진경 목사, 진관웅 스님, 이병주 성균관 원로 등 우리나라 최고

종교 지도자들께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 토론에서, 손봉호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 사회가 왜 썩었는가, 왜 도덕적이지 못한가, 왜 타락과 쾌락으로 만 흘러가는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현실을 개선하고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특히 종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등….

특히, 손봉호교수는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전 국민의 2 0 ~ 2 5 %에 달하는데, 왜 한국은 가장 비도덕적

이고 타락하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물질만능의, 아시아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국가로 전

락했으며, 이웃 일본은 기독교 신자가 전 국민의 1 %에 불과한데도 아시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국가

로 인정받고 있는가 의문을 제기했다.

종교 지도자들의 답은 3 ₩ 1 (독립)운동과 8₩15, 6₩25를 거치는 동안 국민들의 심성이 유하지 못하

게 굳어짐은 물론 종교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심 축을 잃고 신자 확보에 치중한 결과라고 결론지

었다.

해결방법으로는 가치체계를 세우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층이 권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우리나라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들이 타락하고, 그들 자신들이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있음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또 그들 종교나 종교 교본이 훌륭한데도 신자들이 실천하지 않

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들 종교와 교본에 훨씬 더 충실한 그들 자신이 실천하지 않고

있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고려나 조선시대에 대여섯 동네에 하나 꼴로 절이 많았고, 조선시대에는 공자·논어를 외치

는 유교가 흥성하지 않아서 국가가 흥망의 기로에 선 적이 그렇게도 많았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

오늘날 서울이나 지방을 구별하지 않고서도 한 동네에 서너개의 교회가 하늘을 우러러 십자가를 걸

치고, 일요일이면 온통 하느님을 외치는 예배의 소리가 동네를 뒤엎는데도, 왜 우리나라는 타락하고

만 있는가.

오늘날 고아원이나 불우 이웃을 돕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기독교인가, 불교인가, 천주교인가.

그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헌금 명목의 혈세를 거두어 양주로 온 몸을 적신 채, 그랜저를 몰고

어여쁨을 찾아 육(肉)을 탐하지나 않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그 모두가 물질만능주의에 있고, 우리나라 종교가 썩어버린 것도 도덕과 양심을 앞세워 돈을 버는데

모든 것을 바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한국 화학산업은 어떠한가?

화학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화학은 재벌들의 힘자랑에 날 새는 줄 모르고, 가격이

폭락하고 산업이 부실화돼도 내 돈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한 마당에 무슨 별 볼 일이냐는 식의

편안함( ? )에 대책은 온데간데 없다.

또 내 기업이 부실화되면 내 집과 내 땅을 내놓고 정상화시킬 필요없이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을 것

이 뻔한 마당에 뭐 말라 비뚤어진 대책이 필요하냐는 식이다.

물론 말로는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키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하느냐고 항상 수심 가득한 얼굴이

다.

허나, 산업계가 상호협력하고 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고부가 제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야 하며, 그 출발이 가동률을 조정해 가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한 대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같은 불협화음과 산업 부실화가「돈」만 알고, 「돈」에만 가치를 부여하는「문어발 재벌」

「천민 자본주의」의 산물이며, 여기에 종속된─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자신의 위치만을 고수하려는

─기득권층의 국가의식 부재에 있음을 강조해두고 싶다.

그러나 세계는 흘러가고 시대가 변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일진데, 어찌 한국에서만 변혁이 없

을 수 있겠는가.

한국 화학산업계도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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